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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 려 말 

北훌훌振이 란 맙0) 있 t:.J-. 

이는 파t藏에 녀휠한 知훌훌懶캘월에 매우 어품마는 말이다 • 않윤 l훨民률 

이 이 北훨훨에 걸려 있는것 같다 • 떠쿠냐 政治思想 및 宗훌k哲字分 

별f의 훌훌門흉엠율 펌如하는 품둘 줌에 도 이 北돕-振어i 갤펴 있는 훌떼 

훌 종종 볼 수 있마 • 北韓f볍훨외 專門部-홉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 

리 율도 朴明활擬외 버l 時聞에 걸캘l 이 託·홉슐 」r “ 

타
 

놀라움융 남할 

수 없었고 , 한판오후는 北藏|폐뼈풀이 겪고있는 훌據한 슨E活相에 솟아 

오르는 離뼈외 情을 남활 수 없었마. 

우리境代史외 삶뭘훨i률이 댐內外-*l兄에 쩔뀔知했‘먼떠l 서 연츄혔마는 사철과 

統-외 훌훌要性이‘ l활l民生活와 모든 分野에써 머욱 절실해져가Jl 있는 

밸쫓올 빼훌훌할 혜 파C 홉훌i웹철홉는 머 이 상 專門家나 -部밟係者쓸만외 훌훌 

有柳앨 수는 없마. 

이 려 한 훨機율야 編輯-者로 하여-남 朴明훌훌爆외 휩E룹을 45{훌훌 • 編輔케 한 

껏이뎌，. 야 소책자는 1948 年 1 2 月 28 日 황해도 사려원에서 태 

어냐 「金日成외 忠홉한 ’빨」로 많웰하마 굽기야는 ti.動셨子로 낙인 

찍혀 ‘ 훌훌펴훌훌場에서 l演制혔動율 하아가 동생 과 함께 연약한 女子의 

옴 o 로 2 1 :才빼‘死懶율 넘어 輔南한 朴明펄爛이 1976 年 6 月 30β

誌홈한 北훌훌*土율漢趙이 다 • 이 소책자가 北藏~훨둡의 生活相파 北훌훌 

훌t율漢願에 대 한 뿔빼 와 北陣共遠;王遊외 *1훌훌 把握하는떼 도움이 

되 었으-연 하는것 이 誠輯협외 소망이 아 • 

1976 年 ?月 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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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• 威 長 期

냐는 황해도 샤리원에서 빼어나 家훌훌에서 成흘하지 뭇하고 孤

j단院에서 l 자줬다 • 北韓외 黃海道와 iI. l휩道· ‘갈윤 꿋에서는 反動

이라고 짧印찍힌 사랍은 살 수 없다 • 이들이 南韓 o 로 脫出할 

까 두려워 R휠鏡道j웅 .5!..두 l 추방시 켜 베 련 ’ 것이마 • 바로 그빼 

냐의 父f풍와 . 兄弟들이 닥 불플려 갔마 • 그러 냐 당시 여 섯알이 

었던 냐는 거리어l 냐 7~ 놀압기 빼품에 父母닙께서 다리고 칼 수 

없댔으，묘룩 샤리웬 고아원에서 ‘構 n 年율 자라났다. 자라는 동안-

냐는 많은 것윷 배우고 罪도 많이 ;(1 었으며 일도 많이 했냐 • 

그 期聞동안 냐는 웰校에셔 공부」와 筆事載育울 함께 밭앞마 • 

軍專휠11練울 어느 정도로 철져히 밭았느냐하면 地置률 뿔銀하고 

이를 除去하고 大짧률 쏘는더1 ::J-것도 낮에 한 껏이 아니고 깜 

깜한! 밤에 매일 셰시간씩 댔다 • 이것윤 한마마로 말해서 金日成

:으l 忠直한 딸이 되는 걸이다 • 

午前에 논 공부훌 하.:il 午後에 는 작엽장에 냐카 칙접 生

.훌運動에 훌加해서 얼율 했다. 北韓에서 풀이 제얼 쑤족한 都市

는 훌훌藏i홉 샤리원이닥 • 흩톨海i훌 사리원에는 플 개천이 없다 • 

그래셔 먼지가 많고 메마를 都市이다. 그끗에 훌日成이는 北韓

~t랍률 륙해 어련이 률율 動員해서 i훌河률 파 경월 산앞까지 흔 

배‘7~ 률어 7~ 겠금 만들어 놓았마 • 

이 폴하훌 만풀빼 냐는 孤펌院에셔 자과면서 풍사장에 냐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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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찰 사함이 北‘韓만이 랬는베 얼율 ~l.고 흙점율 

생각할 F첼韓율 

서울 

北韓에서 

하면서도 

생각했다. 왜냐하면 

삼율이기 

얼올 

곳이라 를함#홉한 있는 

해도. 

색윤 ‘ 멀 7} 

시내만 빼품이마. 

7~륨이 

ajl 참한 너푸나 

350 萬이 

南韓윤 .빼 

거쳐 71-

-고홈스럽게 

률어서 

걸려 

있￡며 

루률 . 백마 7~ 훌中훌훌에 사랍둘이 많운 

北韓에 

였다'. 

지지한 金日成울 

높 l 、착Ãl .둘，;， ，*홉빼病훌도 •. 도홀한놈￡‘ 없다는 

내가 알였다. 것~로 있는 알..il 

E 

사실에셔 

北韓*:1:율는 男·女뜰 

I홉률 ‘내L 왔마.ll 

4 냐는 l 北韓에셔r ! :E業高等뿔接률 1 ~'2뽑業-댔다F • 

해 때풀어1 ， i' 얘자7} 

死Jffj당하 퓨u場어l 셔J 다날빼 工高폴 

똑‘칼01; 생 각하71 

。l 상하게 - 생각하지 , 않는략 .. -

別하까l; r 않고. 

셔 

동
 

샤1활-홉 01 는떼 

쩔려 축폐'.3효 ’ 압￡후 

훨月 I 回씩 ，'.3 年聞닥냈마， 는 ; 사랩?둘윷 , ，죽이려 

창iL로 쏘아 춤이 ~l ‘ 않고 훌힘으로. 원되었는더l 

孤왜 「폐회풀이 말하기률 l!北塊는 ; 우리 어l 게 찍역 축이판 !:랬마 • 

부.5!.융올 l 횟역 ’ 쭉이고 너펴 저자물이 ‘님}혹 i면가 뀐 졸 아j능.μf~ ? 

너희풀이 죽여서 잘라 묵율 죽이고 빠뜨려 물에 되었A니 

막 

훨 

7f;(1 교 

孤}면 7f 

했마’~ 냐도: 孤뾰카 

훨備해 출- 생'.:ï짜 ; 창을 

갚으라」 고 

빼뭄에 

폭
 

기
 

샤
댁
 
뼈
깨
 

원
 
각
 

생
 

어머 니의 

그벌마고 

지
，
 

띠
m， 
, 

서
끼
 

아
 
것
 

:‘매어두교 창윷 

I말이 ‘， r추 

닥리률 .자료표;빼률」찢어셔죽였 

냐무에마 ，훌률어 

창 o 료. 

씌취 

사랍률훌 흐느끼면셔 

복?밤율 

죽이려 

二L

사랍률에게 

農專률끽.꽃~l 어 

축고~)" .. 배f;우 

。I 유도 

다. 

률고 하는 그률운 71-맘 취어 치면서 

그 

소리률 

말옴 

‘ ' .. 
“ 

’ 

, 캄샤합니마j ~I. 는 

하판 했닥. 

정발 악질이쿠냐.루여 

-"8-

말울 깎사합니다」 라는 

져놈 그.래서 「아 l 

여| 



알였마 • 줄료.만 말암 反動외 본 률에 

웃한다. 反抗옳 빼품에 없기 그. 

反하면 許容율 역느 하버화도 청도 

해셔 가
 

Ir 
마
 

는
 
퀴
 

찢
 ) 

바
 

한
 

마리률 

동
 

후에 돈 

무멈윤 

알았 

잘거좋윤 하는것도 뭇
 

反抗율 

끼꿔가치고 

사과냐우 밑에l 묻어 

컨유물이고 ‘ 反動윤 

北훌훌사랍들이 

그래서‘ 

사용하는줄 

했다. 

거륨으로 

리·고 

-‘抗율 

창끝에마 어란이률이 

산의 과수원 

빨갱이들만외 

생각하니 지픔 다. 

桂육 71- 죽이기 푸참하게 그로톡 아니고 

北

빼푼이냐. 

갖겠지만 ￥휩뿔올 있q는 수 칼 天固에 하랍윤 

가
 

서
 

는
 

어
 

밀
 

되
 

하냐닙올 

모두가 條빼輪者률이다. 

그냥 엎어져 축어도 反抗한벤 웃하고 

71-운혜l 서 냐는 1 年율 자라났마 • 

강사합니마」하반셔 、죽어간 사랍， 휴 종교안률올 

허용되지 

그냥 

않으-묘로 종교71-

)t~리에서 

있마 i 

韓~1-랍둘윤 

二L그래셔 

죽i애;카Jl 

계
1
 

연
 . 
떻
 

펴
넉
 

l 

어
l
 

그
 

이런 

f주여 

越南者親美~. 民歲反웰者 親日뼈냐 내 는71- ? ‘ 地圭 , 寶本家색출해 

시킬 5훨制혔動울 촬둘에마 

훌k율라는 아니라 뿜만 없올 

t함경도로 

自由가 

모두 사랍둘윤 칼은 家族과 

宗敎외 宗훌tA윤 

홉당維책과 모르며 사합률윤 발마저도 그련 빼뭄에 

수가 있지만 

것도 없기 

보마 方法운 

어린아이률에 

외
 / 
Lr 

빼
 

돼
 

짧
 안 

재
껴
 

율
 

한
 A 

H
속
 

밟
總
 

’ 
그래서 모릎닥 것도 護찔휠이라는 

1"'-'2 宇年밖에 뀔폐 f한휠校 잔안랬봐. 야배하고 

것안떼 

만경대학월 

책 있울 푸어뭘 책이 보따리축에 가면 「너희칩에 께 그 

I r 만
 

옳日成이 71-宇生에게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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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이 없었오므로 그것이 

계마 7}- 北韓어l 는 反抗할 自由 7r

反抗할 自由가 없다고 

활 수7t 있 는베 &抗하는 사랍윤 

훌
 

內市

융
 

웬
 
-
릎
 
서
 

리
 l 

커
 

여
 

사
 

촉
 

가쳐요는 않고 펴보지 윷 



에 보내추겠다」고 하면서 宇生롤에게 課歲올 추면 宇生둘운 아쭈 

것도 모르고 자거부모 몰래 성경책울: 홈쳐마 : 추‘처T꽉.Ji 그것·올 훔 

쳐올 宇生윤 그 i갈로 바로 냐처 렴 ! 孤뽑院에 혹내지 고 「녀회 7t 孤

兒카 펀 것윤 너희 父母률 찮動이 죽였기 때품이닥」고 거짖발율 

하여 철쳐한 共꿇主훌훌者j를 만듣다. 이와 갈이 宗敎A울 죽이는 

이묶는 宗敎A률윤 밖」L로는 表現하지 않지만 훌日成올 믿지 않으 

여 눈쉰- 감고 잘 빼냐 밥올 벅율 빼냐- 언제냐 하나님께 캄샤하 

므로 01 헨 宗敎A율 살려두어서는 아무 쏠모7t 없지 빼움이라는 

것이마.이렇게 해서 北韓외 敎^운 마 죽어 갔닥. 따라서 宗

敎라는 것을 모르며 옳日成이만 믿 o 띤 샤는줄 알고 있다 • 그래 

서 냐는 北韓에서 金日成이률 위해셔라면 大韓民園사랍을 혼자서도 

100:名올 쏘아 축알 수 있는 -뀔百외 名射手 7t 되었다 i 女子라 

교 촬불지 모르~1 만 지금이라도 꺼리어I 냐가 택시률 몰 수도 있 

고 範도 아주 정확하게 쏠 수가 있마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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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힐曲훌t 렬場 i띤떼學習 ~t 韓의 2. 

훌돗l뤘에 

와 있었는데 냐는 

어떤 敎育이냐 

예
”
 

닥
 
道

졌
 

原

내
 

江

보
 

당시， .::L 

강월도료. 

江風i휠 

식 펠한뎌- 、

부르죠아/思想이 

寶本主議률 

커
합
』
 

벨
 

치
1
 . 

4E 

을
 
손
 

‘
랍
 

사
 

보아 

안랬쿠나 

마
 

였
 

까
 

이
 

니
 

.
것
 

고
 

과E
 

j} 

보
 
얼
 

지
훨
 

요E
 

o
τ
 

손
 
라n
 

사
 

그ι 

方法율 식멸하는 사랍율 하-연 

빼 아니고 것이 보는 얼굴율 

보면 사랍울 손이 고운 

품.ll. 얼이 

겠교. 남의 피와 땀올 빨아 

敎育을 밭았다 l 게닥71- 손이 .ïZ.운 샤람을 

며 실제， 겔습도‘r 냐갔다 • 북쪽샤랍둘운 

安숲機‘關에 있 는 .‘ 사랍들도 ‘모두 사랑올 

巧롤 마 익혀 야 하므로 태권도 같운~’ 무술을 

뺀l로 졸이 매 우 험 하다 • 설송중어l 손이， 

무캡에냐 떠l 리고 들어 간닥 • 北韓에는 

이 도.푹철해 활 것도 없기 때품에 

~쾌껴 수상한 :~1-랍을 

게 생 r캄하지， 

0--

‘ 

、
-
였
 
·
다
 

외
 

밭
 
않
 

섹
’
 

흩} 좋아 

동경한다는 支配階級을 

홉f기 

멕운 

공엽학교훌 마친 냐는 당의 Ã) ~I 에 따라 

l 江鳳道에 가게펀 것도 金日成이카 보내추었71 빼품이‘며 

보내면셔 共훌大宇에 보내품마교 해셔 감사하꺼l 생감했파 

애l 는: 、無했件 金 H成역l 꺼l 감싸빼야 댔마. 그리 하껴 

갔헤 니 17 ....".18 才된 아가써 률이 3 , 000 名이.냐 

아카써둘과 함께 敎育울 받았마 • 그 敎育。l

lJq 우논 

손이 때품에 있기 

敎育도 

품~l 

체포하는. 

손야 대개 

있는 技

능숙하계 j 익히는 

고운 사랍울 보면 

{固人財塵이 없어서 、도둑놈 

도둑이 있물 수 없다. 

테리고 둘어가도 아우도 

사랍울 ·베리.교 플에 7~.보면 

수 쳐I표할 때려 

이상하. 아무접에냐 

그럼캡에 

-
완천혀 

-1. 1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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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추가루 담배갑속에다 

넣어 고추가루률 

9 (J개씩이냐 

보면 

계란껍철에다 

률어카 

놓기도하.교 

접안에 우선 

카장해 

있다 • 

담배로 

푸장되어 

넣어 훌 

박 

..(t랍울 놓했다. 

고추가루률/눈에다 l 확 

놓은 

권하고서 

걸어 

피우라고 

뭇 ôl 또 

꿋에 

했 o 며 

’손여 잘닿는 

놓기도 만둘어 

싸서 

갈이 

봉루에 

장냥캄 

맏치플 

써 

담배릎 시킨후 

힌 

빼 려 고 뜰어가면 먼팩 안심;울 

뽑￡려 고1:， 하면 담배‘률 ’ 주는 대신에 

j:z:추차;루 7} 

담배률 

뿌렌다 .、 밖 줍 li1 해 순깐 눈에 ‘들어 7}- 는 그러고 

깐다 • 

한 말쏠 

치로 

샤랍 o 로 그Ã} 밥은 벌써 플면 생각이 反動언것 처 r샤랍이 

짐숭을 안하고-말은 않는마·그래서 보이지 듯
 
체
 

잡
 

l
r하
 

·
신
 

살
 

信용훌훌 

」듀벤만 내리 ~1 면 

마섯캡에 

빼련마- 불둔마는 

이야기하는더l 밖 ~1 료」 장는마..:n. 까서 。l

있어 

」
을
 

이
 

뿔
 

둘
 
훗
 

‘
랍
 

사
 
그
 

다섯접에셔 

s 戶훨뀔麻j라는 것이 

선호줄풀 

A!를班에 

당기면 었다. 

그리고 

되어 

나|카 · 깐마는 表現올 하면 여자7f ;‘“어 떻게 - 그련 - 우;(1 

하느냐고 하겠지 만 샤질 北韓에r셔 는 l 져 사랍이 수상하다 , 

갈마는 

훤다. 

텀훌카 다 

바로 安꿇部에 

갔기 

.
면
 

하
 

에
매
 

냐
 

짜
 
느
 

.
있
 

nT 
바
 ’ 
카
 

罪

안체한다. 

그러냐 불률었다. 

불툴어 

한사랍 

그샤랍올 

安숲員윷 

모두폴려와 

냐는 하마카 

죽연 사람에게 

대담하마고 -하여 - 영웅챙호률 

이련경우에 

용캄하고 

죽어뻐혔다. 

아주 않마. 

빼품에 

그렇지 밭훌 

어 머어l 豪族률윤 사랑외 축윤 그러냐 훨다. ‘받게 청찬폴 

한
 

울
 

후
 -‘ 
억
 

도
 

정
 

그것윤 해보아도 

사랍윤 自 己빼훌훌훨훌 생멸해 수행하꺼 

호소률 없율뿔버려 수도 

-왜냐하멜 

호소할 것윷 

~안훨마 • 

마 

成立이 

寶格하머라도 A民軍顧軍官이라고 

-12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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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나라 安숲톨이 빼품에 웃했기 



이 없고 용당 그벌게 맞아 죽어 야‘ 한다는 것이마 ‘ 

빼품에 죽인 사방운 훌훌가 ’성랩돼깅l 않는닥 • 이갈이 냐는 열일곱 

알빼 그꿋에 ;;r셔 , 男子安全員외 머리플 까셔 病院에 ·메리고 ·겠는 

데 셰시 칸만에 :축었닥 i 

그후 北韓울 일추했략.붉온‘恩휩으로 무장펀 3 千名외 아차써률 

이 차롤· 타고 함경북도.훌 7t서 白頭山외 보천보라는 곳에 안내 

되었마. 北韓에는 ?보천보라는‘노꽤도 있는데 金日成이카 보한보 

천투빼 제 얼 용캄하꺼l 싸꿔 ‘ 01 겼다고 하여 그곳윷 굉창혀 질· 꾸며놓었다 • 

. .3:. 白훨山 ‘밑에 71-면; 매 우 찰 꾸며 놓.운- 密林地畵7f 있다 • 

그곳에 차 :보녀 냐부예-마 칼룩 글싹*롤 파놓았는데 · 대개 마융과 

감야 써 낸놓였마 • 

「훌日成장군 만셔U 화동가 「초선농민만세j 리든7~ r日帝률 쳐부수자j는 口

텅뭘1:떠l 싸워이겼략는敵-활 계싼하니까 金日成이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 

i루어l 스물여 댐벤썩 싸움율 해서 스물여돼 먼 포투 購利률 한 숫자 

7t 되었마 • 이것율 보고 솔칙혀 이야끼해서 나는 金日成이를- 멜 

게 훨 ‘갯이다 • 어떻게 사탑 o 로셔 활 수 없는 일-윷 그렇케 

했윷짜? 갱빨혹 金日成이는 사함이 아니라 이 世上에서 가장 와 

，돼{한 쭈리의 領導者라교 빌게 되었마 • 

또.한 압-록장에도 겠다 .그풋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북 사랍률이 

나 1‘속흩 여 야커 연 례 南韓에;는 電웠도 없 어 가품01' . 률 해 에 늠 3f 

野 질·용배“도 양수71 잘운 것도·’ 붓·놓고 해쩨 뼈도 타 죽고 농사 

도 웃갯는닥고 하였다. 머육.工樓에는 電혔카 없어셔 마 꺼매줄이 

-13-



I場38-선 以{협어l 는 JL 면 地l꾀출 

놓았다'. 그려 

마옴과 1: 

것을 

것울 

6!::. O e- ‘'c' 저마줄이 

우리나라 

대신에 

씬컨하는떠l 있다고 쳐저 

연기가 .바요는 굴뚝에서 

해추는 얼기예보률 쳐l 주도까지 그곳에서 보고 

아우것도 해주어도， 南韓윤 日혔據報흘 

무엇빼품에 

→「北韓에서 

南韓외 

물었닥 • . 갈이 

。1.1에 대해 예보하느냐 .?J 렌뎌l 뭇 할 듣，;:(1 없어서 

t::: 
캘를 나와서 말이 그래노 海뿔가에서는續夫둘이 

같윤 

했마눈 金티成이가 

것이다. 

;캘 있는 수 할 

避함꺼1 .，하자눈1 

위해서 

것 을 uli리 風浪있어 수 율· 

l司뼈풀풀 

사랍풀}ol: 붙둘 그
 

、

데
 

는
 

• 

오
 

다
 

했
 

말
 

고
 

라
 

버
1
 

하
 

에
1
 . 

‘ 

한
 

고
 

북
 
마
 

혀
M
 

南韓현채로서는 그라고 

붙물려 많이 

밖에 켜 
/、그-유

 
-
』

뼈라는 찢애셔 물허l 닥 

의
 

들
 

따
 

HT 
여
l
 

율
 

웃
 ‘ 

고
 

리
 그 

F협韓 φl 行動운 

한
 

싸
강
 

님
낳
-

고
 

.
럼
 
마
 

고
 

이
 I 

런
 

럽
 

배
7
 

스
-

샘
 

한
 

웃까지 업은 

한다. 

그카· 

소개되곤 

꽃사는 쳐l 상이니 머렵교 

論調한다. 것올 

50% 플 뱀共에 가져 7r고 

찮상 

천거률-씨J천하기 률 ，남한에 

훌러내려 y 활용 思
.‘ 를 ’ • ’‘ . 

안보내줌마고/ 했 다- • 

풀이 

日혔據報도 

이란 곳에셔 살고‘있다는 

魔혔生훌훌量의 

북한당국이 

朴大鏡領께서 빨갱이 

없는 는
 

처
，
 

에
 

윤
 

한
’
 률
 

냐
n
 

포
 

、
동
 

o
τ
 

촬
 

한
 

그
 
남
l
 

또
 

압록강에 7}보면 

있마 • 

도
 

테
에
 

-
수
 
는
 

하
 

알
 

냐
 
을
 

러
 

것
 

그
L，-
L
r
 

이
A
·
 

세
 넥
 

고
 
이
 

려
 

물
 

추
 ν
”
:
 

내
 1 

에
 

보
 

縮

뭇키는 이유차 

것 율; 알댔다 , 그려 냐j;‘ 

거부해셔 

알었다. 

톨훌혔훌 두H훌閒밖에 

보낼마는데 있다는 

안뱉겠마고 협훌훨률 드니까 

서
꺼
·
 

i
f
t
시
i
 

랍
 

사
 、
훌
 • 

는
 -
한
/
 
헤
끼
 

에
 

혹
「
 

l 

천
“
 

융
-
-

쳐
 

켈훌몇안줄 그껏이 냐도 

그럼페 하루에 

~O f 냐 

I ι 北韓에 남한의 어 부촬。l 

려서 1 북한-‘ 배에 옮\!f 탈척마마 

선천장면 01 

이
나
 

上

만
 

世

한
 

며
d
 

t 

설
 

계
끼
 

에
 ‘ 

共
ν
 

i 

中

“ l -14-



산수갑산윷 냐도 말했다가는 

없었다. 수 

쩔훨혔 地下에 있마. 굉출에 7r 

以上두時間 하루에 사랍훨운 

에
 

율
r
 
할
 
下

됐
 말 | 
地

·
괜
 

: 

도
 

서
 

다
 

고
 

었
 

알
 

없
 

그련것율- 말할 

7t게‘ 되니까 그것올 

수
I
 

다 것이 공장같융 파C韓에는 

없다* 

느낀 

수가 

거가에서 

켈 한풍밖에 

갔다， 

家口뀔 한 

째운어l 地上에 

수 鐵￡며 使用할 

커
시
·
 

하
 

야
 

켜
 
-
촬
 

쉴
자
 

電

츠쿄. 
E 

만경대에 出.生한 다·음에 

사 

金日成윷 

느
」
 

다
 

았
 

놓
 r 

이
 

씌
l
 

반
 

Li 7
<

꾸며 수‘ 없겠금 

71-녀까 

안，맏-환 

二L

젤규L 

는
 

마
·
어
 

했
 

‘
쩔
 

生

E
혼

i
 

出

빼
 

金日成~17t실이었;마~ ~ .• 

철주에마 낳았옳j 빼 

붙여 써 

잘윤 

홈에 

각을 

金日

써불 

소냐무에다 그 그리고 

成，0171-

그 바위 

있었마 i 

불붉었다고 

여섯살때 

71-지 고 첫국밥올 해먹 었마-Ïl. 

놓은 것이 있었다 ‘ 그래셔 「야 l 원수님 金日成

높윤 안꽤룰 낳아야만 어머 녀들이 야 밥을 먹는가 보마 j교 、생 

댔마.，類 離 ，~繼l.-(~는 웰펀&을? 먹지뭇홉패 캉냄o}농 정챔t냥과 감~1촬 먹는댁. 

뒷동산에 올과차연 소냐무 7}c 있는혜l 

일곱살빼 우지개률 이 소녀·우에 올과가서 

‘바워어!는 ! 金日成아가 

써 

위대하마고 

金日成이 7~ 흙윤 이 있는더l 한 창:tJ.. 

戰

흙올 

·하냐가 되 

j뾰圖에 

그.리워셔 

A싸우면셔 日本놈과 위해 

땅냄새카 훌且固외 

멜에 있는 

7}.지고 

71-는 ~ 곳마마 

놓았마. 

中央博빼館어l 는 , .흙이 

짧固옳 

칼빼t1l-마 

죽였다고 

사합둡이 金日成이롤 

金日成'01 7~ 

것 은- 金 日 成01 렐 ‘ 안 받 율래 야 

쏘아 알곱명을 日本쩍훌 

北韓

해 놓았고‘그 

‘에서 고루총울 

그렇게 해서 

믿겠률 1 꾸며 

그러Jl 

마
 

쳐
1
 

왔
’
 

예
”
 
-

‘
관
 

H
다
 

괴
에
 

빠
 h
하
 

灣36 年閒

關훌 :한반i 

4훌顧료 • .5!..았버녀 36 年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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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마. 

사랑랬냐 同뼈률 내 組固과 내 

것이라고 

얼마나 

保響한 

김일성이카 

츄불혹 그것율 어 

생각했다. 

보고 

대장 빨 ;<1 산 열여섯살빼 김일성이가 

되겠마고 

갔뎌녀 

김일 꺼기어l 는 

있는데 

고
 

마
 

어
 서
 

척이 온
 
고
 

、
맞
 J
업
 

총알에 

마옴 

했는데”그빼 

그. 

을 

..(.3 01 가 이 웃 

폴혜 요-욕 ^ -~ 

f얄 

까
 

지
냐
 
녀
 

“ 

까
 ‘ 

。
一
「
υ

칙
 , 

‘
았
 

아
 

놓
 

서
η
 1 

니
”
·
 

랑
 

.. ,z 

들
 

사
-
만
 

그 

로
 

이
 뱉
 

장
 1 

치
n
 

뚫고 

다
 

해
u’
 

로
 
각
 

0
-
생
 

홈
 

율
 ’ 
칙
 

았
 

맞
 

총에 째 

심장율 보녀 

이상하게 아추 

。

E 

나는 

指揮者의
 

動

이
나
 

遺

이
 

-
-
잡
 앞 

마
 

3 

핵
*
 

. 

가
 

지
 

띠
빅
 

아
 

훨惜률 

는
 

없
 

지
 
、
교
 

거
 

마
 

겠
 

야
 

어
-

비
t
 

北韓올 가지고 

정말로 金日成애롤 

그로록 

金日成이 ·올라카녀 2 團에 마옴 

이야기 7t 쓰여 았마 • 

셔만물專件빼 그 배 

포획했다는 大碼가 ’있마 

北韓사랑둡이 金日成이롤、 믿는 것 

일이다. 

아래 그. 티本놈률의 았었는데 

失敗를 했마는 

할아버지가 

수 

하여 

켈휠立할 

고자질울 

그빼 였으며 

사랍둘이 

김일성외 올라가면 

거거에서 나오고 장면이 

3 屬에 

를‘全滅시켰다는 

또 

놓았기에 죠깎해 상황폴 이갈이 

제
*
 

기
 

며
나
 

생
 

가
 

이
，
 

가
 

면
 

요
 

보
 
각
 

가
 

세칼낸 

는
 

만
 
마
 

벤
 . 
겠
 

한
 
야
 뼈

 
쳐
 

이곳에 

없는 

갔다. 

·
어
，
 

다
 
되
，
 

한
 ’ 
시
 

‘ 

천
?
仁
 다
 
는
 

어
μ
 

여
없
 

이
1
 

이
샤
 

옷
 

가
 

、
던
 
냐
 

‘
있
 

쏠데 

信川에 

아푸 

寶#훌道 

율 욕해보았자 

마음에는 

경훌帝플 激出하고 南韓율 어련애라도 

戰춤울 놓았마 • 만률어 해서 

이것풀 시키고 

地下에마 

敎育울 

思훌훌훌k育構율 ζi 
n 

어련이플에게 F훌韓외 훗圖도- 며 

국만올， 數

추면 

大$훌民國 

예
”
 

칸
 

야
 
·
륜
 

아
 

마
 

바
투
 

본
 

울
 

것
 

혹
 

이
 

말
 

저
u
 

보여 

생각하여 것이라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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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그풋에는 놓였다. 

그외 설명한다 • 

만률어 

방꼴껴에게 

아추‘완천하게 

館長언껴l 그카 

었겠끔 ￥훌할 수 

영캄이-되는 60 세 

그는 영물용 묻자 었다. 새겨져 표식이 도둑이라는 이마어l 

선교사7}-0) 국 

그 

J옐투칼빼 많함다. 잘야 바융과 훌리뱉셔 눈물풀r 

지냐다 7r 옆율 과수원 經當?했는헤l 그 와서 果樹園을 지방에 이 

와서 ·셰 퍼흔· 카 갑자가 중었뎌니 결카어l 떨어좌 사과하나뜰 

사과나우 풀어 7r 끌고 냐와서 선4교사7r ~I 국 이어셔 물고 덮쳐 

써놓었으면 깊야 얼마나 썼는렛 도푹01 라고 매놓고 불둘어 에다 7r 

훌런 눈붙율 하면서 있겠느냐J.고 ，냥아 지i굽까지도 넙은 60 잘이 

이보 고풍이 

T 동포둘율 

그 ‘南韓의 l 우리 ;‘同뼈률운 

이말율;듣고보녀 남한의 

계속하여 

할 갯이라고‘ 했다 .• ‘ 

아~:t. 그는 바. 

버 마 

되었아. 용솟옵치게 마움이 되겠마는 출해야 

~1 하실 있는 명화관야 우리플운 후에 c ^ 
흔f 이.야커롤 사랍외 

·통해 그 명화플 쿠?경했는례 영화롤 곳에서 안내되었마 

그. 

만‘툴어 있겠금 수‘ 볼 눈에 한 참.상을 

그; 

tJl참했면 

료. 

6.25 戰출빼휘 

놓앞마. 

쳐풀어오는 北韓에 美固軍이 

, 、

불
 

지르고 불울 집에 

20 分에 O 時

i 마굳이 

6 月 25 日

훨마. 

1950 年

살 

二L

끌어얀고 애기률 

태워춤이는 

어머냐률야 풀어 머란7lf 축에서 

-장면율 ;보게 

뎌마 

서
 

와
 

어
，
 

률
 ‘ 

진
 

쳐
 

쳐
 

쐐
끼
 

흩
 

써
 

어
 

카
 

녀
를
 

아
 · 

에
 

소
-
-

팍
 

내용율 

헛율 폴률어 

폴에 활률어 

~f훌한 美軍이 

i 훌훌圖Äl랍률이 

영확는 

냐;￡멸 

1 또 j 이 

해어 

있마. 

겠다고 

담jE 

’ 
’ 

홉으-룩 찰라 활률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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쭉이 는 장면. 아베지률윤 쩔라 



죽이는 장면 그리고 사램·올 불들어 캘차‘ 뒤에마 7t 사지룰 풀풀어 

매어 찢어 쭉이는 장연둥 눈율 .s..고는 차마 보~1 뭇할 ul 참할 

장면촬룩 쿠성되어 있었다. 이 영화룹 보고 냐는 무엇때품에 쫓 

固자팝둘이 太平洋올 건너와셔·罪없는 우려동포률 져처험 처참하게 

r족이는7't ..• 원수활 커필코 갚아야 겠다고 각오했먼 것이다. 

그 영화뀔- 판랍한 후에 그것에 대한 1:11 참한 훗柳울 보여 추었 

다 • 地下 슐庫에 뜰어가니까 그 바닥운 r ..(1 벤트j 로 되-어 있는 

데 이 바닥이 과뿌리 -같여 와여 피카 풀어 있는데 이는 어렌이 

둡이 다 굶어죽어가며 엄마.아빠촬 활으며 하도 바닥플 긁어 7r.치 

고 손홉01 “ 빼져서 ;생긴 자국이라고 하는더l 이 어련이둘의 그 손 

톱은 홈庫로 확차 、있였다)’ ... -~J .，-광경윤 정말 눈·물없이는 볼 수가; 

없었다. 

말뭇하는 어린이률이 무손 罪카 있걸패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

。l 렇게 죽였는카 싶어 를휠固~}랑률에 대 한 츰오심올 불타게 만들었 

마. 、그리고 그 시체률 휘발유어! 태울빼 그슐혔마-Ïl 하는 천정율 

쳐다보니 거의 ‘마 타서 다 떨어철려고 했으며 그 냄새는 i아주 

~1 독했다 • 

마융- 흙庫에는 어매냐뜰외 머리카략이 있는베 엘마냐 많이 측였 

는~1 머 리카락이 이 훌庫로. 하냐 카륙차 있었마“ 그렌뎌l 어매l 녀 

률에 계 휘발휴률 뿌려 불율 첼려 죽였다는 것 이마 • 어머 니툴 ~l ‘ ~: ! 

알꼈 마고 ; 품밖 으룩 해 어 냐오 면 樓團훌훌.으로 쏘아 죽였 마.3;z. 한타 ‘ 

이런 팡경똘월 보고 냐는 아무 생각도‘ 암률었마 • 정 말‘ 우리 |캠 

"- -18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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뼈외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안되겠마.교 생각폴 댔다 • 

지금와서 생각하면 휘발유촬 뿌리 고 태꿔죽였는데 왜 손톱과 매‘ 

리카락이 남아· 았율까 하는 야상한· 생각이뜰지만 그곳에서는 이상 

하마j:z， 생각할 틈도 없이 얼마냐 많야 죽였A면 져로북 머려카락 

과 손좁이 많윷까 . 하는 생각과 원수를 갚아· 추어야 되 겠마는 북 

수십뿔이었마. 

그래셔 지픔 냐는 이렌 생각쓸 한다. 김얼성이 7r 엘마카Ãl 

않아 觸으룩 죽는마고 하는데 쑥져 말고 3 年이 첼리둔 10 年이 

걸리둔 鏡-이 되 는 그펠까지 살아훈냐띤 붙들어마 7r 어 떻게 해서 
._._-_ ... _ .... _. --._---_ .. - .- ..... __ .- _ .. _- .... - ._._ ... __ .. - ‘ .. - .. -----_ .... _--_.--.' 

사랍물의 매리카락을 그렇게 모았고 어떻게- 해서 어련、이들 손톱폴 

뽑아 모았는지 固民앞석l 서 한벤 불어 봤 o 면 좋겠마 • 
ii------- ------- - ---------------------- -

“ ’ ‘ 

‘, 

\ 

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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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• 敎 員‘ 生 活

유랍올 마치고 철원어l 와보니 사샅운 共童大宇에 보내주는 것 이 

아니고， 제대굳안외 색 11 갑￡후 j 내갱되억 있었다. 그러냐 제-대군안 

의 색시감4으로. 팔려간데 대하여 기빼했다 왜냐하띤 우선 -線에 

있는 사랑뜰은 思想이 짧固한 共違·主義者들이기 빼품에 이 사란뜰 

• 
과 결혼해서 자식올 낳게되띤 宇按에도 보낼 수 있고 춤’ìl 노 첼 

수 있는 회밖이‘ 있기 째문이다. 北韓에서는 成分이 냐쁜사랍뜰외 

子女둘윤 제아무리 똑똑해도. 쓸모가 없다 • 공부플 할 수도 없 

고 출져!할 수도 없윷~뿐만 아니라 共훌훌뿔에 入竟할 수도 없아. 

그래서 그 除戰軍A촬에게 시집을- 카서 자식을 낳SL띤 앞걸이-

트。1 ~l 않겠느냐 하여 「캄사하게 생각했다 • 그런레 사켈 除隊軍A

뜰의 색시감 o 후 보낸 理由는 北韓의 궁복무기간이 1 0 年이고 

1 0 年동안은 휴가도 갈 수7} 없다. 게다가 除隊괄 한여도 tJ~음대 

로 자커가 ~카고 싶은더l 로 웃간마. 故椰도 웃가고 職揚도 자기 마 

윤대 로 선택 하지 뭇하며 一線地方에 南·韓의 細土據備軍파 닙l 슷한 

혔農렸衛顧로 再配題된다. 냐 역시 했農旅衝戰로 배치되억 그곳에 

갔다. 이것윤 1 0 年동얀 검일성에게 충성하고 제대웰 했￡면 고 

향에 가서 결혼도 하고 父母도 모셔야겠는데 왜 안보내주고 -編

에서 蘇‘올 메，고 夜聞에 냐 7}서 tþp뿜롤 서야되느냐고 풀팽 이 냐요 

니까 그것올 딱가 위해셔 검일성이는 아릎랍.ll 思想이 톨흩固한 너 

회 색 ~I 감울 보내 줄허l 녀 내말만 우죠건 찰률어라는 식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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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냐 청팍 除|앓軍A의 

않았마. 北輔에서는 

내 7t 그곳에 겼융빼 

10 年운 있어야만 

써똘폴 바라보며 

·나는 

캘에 

는
 

.
있
 

는
 ‘ 

냐
 
가
 

동안 냐외 

그i라고 λ.꿇後에는 

가보냐 어련이둘에게 

l 서는 工作01한것운 

챔으-록 내려요는 

훌훌이란 이릎」L룩 

아추‘좋윤 것 o 혹 

색시 감 o 룩 

스물여밟살아 

가보니 

되어야만 

‘펠일곱살이였으니까 

했기 뼈l 품이마 , '0 년폼안 
되는 

바로 결혼올 시켜추지 

있는더l 

되려면 

결혼올 한 수 

스물여밟찰이 아칙 

그. 사랍둘운 아가 

생이다. 그러면서도 

옴갖 충성을 랬마. 다 

ξ￡ 
~ 소밖이였다. 철월에 

펴맘대로 

小宇校先生으로 일하게. 

내려와셔 

짐승율 폴풀어 

~l 킨다 • 

불풀어요려면 

사함올 

敎育을 

그련떠l 

도둑철과 1 殺人 , 찮致 , 論盛 t .破擾풍외 

첫만채혹 걷흙校에서 는 

있었다 , 北韓어l 

셔는 固民좋校에서 字生률에게 도둑철 갈윤 것율 배꿔추는데 그것 

·울 도둑철!이’라고 생 각하지 않고 工作이 라고 부료고 있 다 • 北韓어l 

왜냐하면 南韓에 

받는 

생착한다. 

사함윤 金더成。l 에게 띔任윷 

있기 째뭄에며 

불‘풀어 

닭 tù 떼 ·닭훌 살혀서 

그래서 제얼 

南韓에· 칸협으로 

마. 어떤 그래셔 

’요는 ·軟育폴 

아주 òl 양한 

다 좋윤 알룩 

내려옳 수 

생각하고 있짝 • 

그런데 

入뿔-이 되었마. 

되었다. 걷흙校先生￡L」로 

시키고 

간 

사랍뜰만 工作

그 I作員01 란 말을 

그:作이과는 말속에는 

마섯가지 71-

·배위주는데 율
 
기
 

질
 

하
 

」
도
 
鍵
요머라도 

점숭풍에셔 

-2J-

소리훌 

표함되어 

이것이 

위한 첫 t뿔佛段階이 

죽이지 않교. 잘혀서 

폴:률거카 쉬운것이 71-참 

쳐써 률키기 主A어l 게 



‘ 

빼품에 대단해 힘이률고 묵·흩 추l 띤 죠금만 추l 어도 금방 푹SL니까 

아이률에께는 펙 혐듣 일이다. 그펜데도 시골에 가서 工作해 오 

라고 명령만 내리면- 산 닭융 훔쳐올 수 있는 어련이둘야 그、칸의 70~ 

80*에 달하고 있다 • 게냐가 생각하는 것도 金 H 成이와 같이. 생 

각하고 충도 金日成이가 추는뎌l 로 추고 있다. 그뽑아니라 金 H 成

이까 行動하는I페로 行動하고 있다 • ι}라서 金日成여에게 딸련 하냐 

외 附屬빼어1 Ãl 냐지 않고 ，;랍이과고 .안정할 수 없울 정도로 機

檢의 한 附屬品과 같이 되어 배렸다. 냐역시 北韓에 、있었을 때는 

金日成이차 指示한 것윤 ‘아주 잘 수행하였고 指示가 떨어치기 前

에도 무엇을 시킬것갈마고 t 느껴지면 u1 리 자진해서 해 놓t팔 하였 

마. 짜라서 어련이들예게도 共童主훌훌敎합올 펠져하껴l 시켰마 • 그 

라고. 맘에는 냐7~셔 休戰線에 夜間濟tt動務도 했마 i 이로 안하여 

캄커플·자푸 앓았Jl 숲속에 엎드려 한국굳이 쳐들어 올까봐 항상 
• 

똑바컬L 步뼈를 셨 71 빼품에 판켈도 많이 상하곤 했다、. 

이러 한 生活율 약 3 年동얀 계속했마 .’ 그려 만 어느딴· 字生풀이 챔 

소률 하다 7} 金日成의 흉棄플 떨어뜨려 눈울 빡!E.려 베리게 꾀었다-. 

北轉에서는 金日成의 사진에-츄리를 얀꺼운마. 그것은 金日成이 

3훌훌에 유리활 끼우게 되면 캠옐율 냐훌빼어1 만 닦아셔 깨끗하게 

하기 빼풀이다. 北韓에셔 金 H 成율 핑장해 偶像化하는떼 그 흉훌 

에 맴지 7~ 묻는다흔가 파리똥율 싹게되면; 즉시 닦고 항상 손철하 

고 플 쳐마보고 촌경하고 파i!1 흩 쫓아주어야 한마. 이와 갈이 
/ 

‘金日成에게 忠戰하겠급 하고 항싱- 혼경하는 nt융오로 늘 손절하겠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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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el 훌 안끼워두고 있마 。l 벌거l 해투고서 딴일 파리똥이 묻었마듬 

7} 꺼마줄어 캘혔태틀7} 또는 먼지 7t 흩뜯어있융 경우에는 책입자는 

아오~l 만광에 멜-내각l마 • 그래셔 항상 꿇퍼밟외 훌훌율 쳐마보고 

먼지 훌， 댈어추.고 파려 률 훗앉게 쫓아추고 괄 쳐마보면서 」忠續률 

해야만 한마~. 커l 마 7} 金日成외 사격11수가 너푸 많아셔 휴리롤 마 

끼우케 되연 유펴값만해도 엄청냐 굳사lfl 에 지장올 줄 청도이묘혹 

-石二-'옳외 目的어l써 퓨리 률 안 끼우는 껏A룩 생각펀다 • 만일 

갤수하여 갤훌훌율 벌어뜨리계 되면 찢어 ~l .교 눔깔이 빼지곤 한마. 

그러니 내가 담엄한 학생이 청소도풍에 벌어또련 사진도 例外일 

수 없었다 • :::L래셔 밸어tt:란 아이와 부오는 그날.로 행방불명이 

되었는데 . 아마 死冊율 당했거냐 아오지만광-으로 갔울 것이마 • 

욕려냐 北훌훌에서는 이갈윤 경우에 끌j료 갖쿠냐· 또는 보이지 않논 ’ 

꿋으폴 갔쿠냐 하면 마 홈한마 • 얼마냐 金日成017} 사랍폴 홈쳐 

마 7} 아요지만광에 찰 보내 고 얼마냐 찰 죽이 면 북한 사랍률에게 

흉하는 말이 골혹 줬쿠냐 ”없어지면 플로 카는 것이라는 윤어가 

유행하겠는가? ~ 낼밥에 냐도 끌혀률어카서 약 3 개월 동안 고생 

율 랬는례 캡요하게 거짖자빼윷 r 강혹탤랬다 • 내카 그 학생울 

시켜써 사진률 벌어‘도뼈 찢도륙 했따는 말윷 하라는 것이었마 • 

北韓에셔는 ，思趙폴 分折하고 行動옳 보커 위해셔 뿔校先生롤괄 이 

뿔校 져 속함校혹 1엔공폴 안 보내고 또한 뿔校F임에셔도 금년에 

I 뿔年당업율 밭댔.으.멜 내낸에는 3 뿔후율- 맡기는 얼이 없고 어 

느宇校에 」뿜입되어가서 3 학년 I 반 당업융 맡게되 면 내년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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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학굽울 따라셔 4 학l갚 I 만윷 당입하‘깨 펀마 • 이와 갈이 어느 

학굽울 한 사랍이 계휴 지도하므로 그 좋生들온 그i 先生왜 뽑行과 

愚想올 똑;갚이 -물려 받게 펀마 • 그.래서 뿔生에 게 촬붓o.} 있을 경 

우에는 그 先生의 思想이 뿔固하치 뭇하여 宇生軟育율 잘 붓시킨. 

캘과라고 하여 그 先生외 思續플 分;{ff하꺼r 펀다. 그리파 그러한 

先生률외 댐想옳 分析하여 보는 ‘;한法도 여 i껴. 7}.=(1 61 다 • 그j꽤셔 냐 

는 근 3 개월동안 고생올 하고 냐중에는 死퓨u場짜지물려 좌었마 • 
. -“ 

잦e JflJ擬어l ‘ 팔려 7} 地下를홀에 끌려갔떤 당시의 일률이 지픔도: 눈에 
’ t ‘ 

선하대~ 40-'겨진맥 진한 -상태로 끌려플어 갔울빼 ’갑자기 껴l 명 소리 까 

률리기에 눈괄 벤쩍도고 앞율 바라보녀 ’ 71 풍에 ~}란뿔 폴플에 해 

어 놓알는더I 발。1 땅에서 약3Oc. 청도. 빨어진 쌍빼로 줍어 있었마 • 

깡짝놀라 자세하 살펴보녀-눈알이푹화쳐 뎌령c.1 령 매달려 었었다. 

그;련 장면물 보았꼴빼 정 말이지 그·뜰 01 시 커 는데로 안할래 야 안할 

수 없었마 • 그것율 냐에계 보여주고 냐와서는 내 7} 솔칙 r허 자뼈 

하지 않기 빼품에 냐도- 그련 方홉으로 죽 0]:겠다고 했마 • 그래서 

냐는 ~ 사함이 시키 는데로 내카 그 字生에게 金日成외 훌훌도 

찢고 꽃펀짓도 하라고 Àl 켰댁.n 거짓자빽윷 할 수 밤에;없었마. 

그랬려냐 솥칙한 자백울 하였마고 하면셔 냐훌 찰혜 루었다 • 

r, 
• .1 

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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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훌狀 홉fJ면 m 콰k 훌훌의 4. 
‘’ 

밖에 보내고 6 個月

金日成외 젖마져도 

託yè所배l 

北훌훌 l 女性률외 

i건
 

초
 

’ nT 

연
 
자
 

옆
-
웹
 

낳
 

북한에서슨 ;애기 촬 

헛울 붓벅이게 

金日成와 것 해서 웃벅이 니까 

아녀 지 않겠는7t ? ’ 
。l 츄는 l 횟율 

한마. 

붓하게 벅이지‘ 金日成이 7t 것 01 마 • 

일·율’ 시간만큼 

잔재가 

벅이는 

횟 

가
 

·
니
 
녀
 

이
1
 

며
1
 

써
세9 / 

어
，
 

. 

‘
빨
 

1 dr 

이
 

낡
 
들
 

‘
，
끼
 

짧
 

, 

애
 

、
니
 

며
l
 

어
，
 

사상외 

완쉰한 

共훌主훌훌훌릎 만들려 면 

되도록 

하는 

되며 

젖을 

얘기률에게 그 톱達되어 

빨갱이률 키워내고 

그 홈해 
0 

를
 

곱하여 

하는 ·
약
 

올
 
찌
 

촉
 
배
 

• 
접
 

아
 

즉 어머니와 것이마. 

기왕 

먹어지 

안되묘로 

너의 金日成이가 

묵쩍 에서이 마 • 

헛을 

말라는 헛도 

보마도 

교육울 식의 위한 

.애껴뜰윤 먹고 자란마· 붓얻어 쩌l 배로 

어 련야출한터l 우츄플 

릎éj뭔月f에서 

우유7}- 부축하여 

그래서 

없마. 먹필 수도 또한 

아이콸이고 부스럽 

좋지 않냐· 

아이둘이 한
 

짱
 

j 

폴
 

이
 
, 育월

 회 
제벌 

어렌야둘와 

박아소에 가보면 

그래서 

영 양실촉어l 걸린 아야률이 다· 

웃하면 뱅이 걸려는데 그팽쏠 

어련이풀이 걸리면 「쿠루病」이 

햇빛 

냥 

햇빛을 웃보-고 는
 

후
 

。
一h 

고
 

음
 
보
 

마
 

댄
}
〈
 

그
 
울
 

어릎둘외 

하교 

커 지고 마리 잘윤레는 

고
 

라
 

도
 

’j 

지
 

라
 

벽
 

’ 
’ 

혹
 

라
 

세
 

찰 

한마. 매러만 

는
 

예
”
 

우
 
·
고
 

경
 

라
 

여위었 않고 자라::t) 

마리자 1교인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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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지 • 북한 ‘ 여 성 둡외 횟 이 

& 個月 만 벅 01 케 

하는 ‘ 서 간이 . 줄어 률게 

棄댐만율{ 알게하고 ‘ 천부요 

하:71 

냐중에는 으-며 



얼어냐서 섬해지띤 꽃 됐~l 도 

7r슴에 보면 

쿠부러져 척추가 

바로 

없고 도
 

수
 -
럼
 그

 

얼어날 

。

}
』

‘ 

언
 

이
던
 

것올 

파져있다· 

있는 누워 

아주 움푹 

빼운이 웃보였71 웃한떼l 마， 햇맺꼴 

만큼 

벅지 

애율이 

들어 정도 

된마· 하게 

물이 칼 

잘· 

한그훗 

냐
 

0-
제
A
 

E
모
 

차
효
 
떼
샌
 

정확허 

돌·보기 어 린 Öl;훌 빼뭄 

결련 얘뜰윤 

대부품의 

i녕 어J' 

1 5 名워 

없마· 

보모7r 사람의 한 

수가 시킬 것을 

탁아소에서는 

日 -jt혐같윤 

라고 

에 

대개 앨어냐지 9-“ 축는마· ’ 

그중 정도 100웹 

뭇하고 

탁아소에서는 어 련이 7r 약 

되어도 예낼팝살이 

20 "-J 된마면 북한 

약이 좋운 

먹기도-

북한에서는 꺼l 얼 

부스랩에 바르기도하고 

어 련이에게 

갈마· ~ <

부스햄올 

30 밤은 축는 

그리끄 

그것율 

앓는 

알약으로 「 마이아챙 j 야 라는 

약을 맥는펴} 약울‘ 데도 소화 얀되늙 

·않는다· 

그. 

발라도 낫지 ::L 약을 

벤져 

에
 

떼
 

휠
 

도
 
지
 

데
 

려
-

L
τ
 
그
 

미
넉
 

캘
-

먹고 한마. 

써서 

(l~ 
i!ð 약 3"""4 年씌 loooâ뚱 15명씀 은 

말여 

다i 7fl 

정말 

t"t 쑤스i겁응 온 떼려어l 

게마가 탁아소외 

자꾸 

파계\.+ 01 

바닥에마가 

둘어 

아니아. 

멍석 사이에 

시쉴도 

오좁이 또
 
。애풀외 놓았논떼 찰아 

는마. 

멍석올 배l‘여 

봐낼 

al 끄럽 마 i 

아렛육￡로 

요사。l 

옴
-
고
 

켜
찌
 
괴
의
 

피
바
 

깐
 
애
 

없
 

얘
 

속
 
투
 
’, 

히
 

것
 

장
 

그
 
、
핑
 

벤둘벤둡해쳐 아주 -::L 배려고 

냐니까 냄새가 뎌러 팎지끄. 

멍석이 

없 01 수7t 

해놓였는어l 콩물첼올 ::z.련 

，보면 소벨폴 윗폭에셔 

홈크리투바닥에 

애둘윷 71'르는뎌l 

는
 
밸바닥에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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냥
 

갖
 

올
 

뼈
 나
 

소
 

래
 
” 매처 빼품에 하기 보아야 

쳐셔 장냥월 함」휴로 속에서 

애기 눌율 많이 

웃하고 어련이뚫윤 그 

이
，
 

똘
 . 

도
 

오
 
지
 

보
 
。

T쳐
 

.:z.럼때 져울에는 놓기도 - 한닥. 발라 요줌을 똥
 

얼굴어|다 애 71 외 

엎 온홈 얼굴을 아야외 자는 꿇어 파리가 여릎에는 캔찮지만， 
--

정도이다. 뭇활 아이뜰 

거짓말율 한다고 

찾~l 와서도· 자가 이
 

] 플
 
-녀

 녁 
매
 υ
 

‘ 

어
 

로 

어 

몰라 할릎~l 생각울 엉 터리 없는 내가 
• 

것만 쳐l 험 한 순걷로 오르며 줄
 

할 거잣말율 냐는 보고 

。

F』율
 
치
료
 

자
 
사
 
가
 

묵
 

야
 

도
 
이
 

그곳에 파리가 부스럽이 .냐면 머리에 

것이마. 

어-렌이 

하는 

여릎에 탁아소의 
/ 

어 떤아 òl 한보요가 하면 

cJr이도 

정도니까 아활 

있고 

눈이 

없냐. 

짚을 

해도 보려고 

있고 

‘제대로 

풀려고 

너l 살펀 

롤
 

-‘ 

사
카
 

마
 

아
 

된
 

란
 

페
 

된
 
어
 

놓
 ’ 

·
탈
 

. 

두
 
말
 

처
u
 

알옳 쏠어 을
 

.
명
 

ζ
‘
 

l 

도
 

이
l
 

아
 

벼l 덜·된 아이도 

수 7}-알 쓸어도 쉬뜰 l11 테 써l 

거거에는 

’있는더l 

어뇨아야의 

그례서 주벼기가 

포 않고 

먹고 

보~ ~1~1 

빨아 그것이 

머리속￡로- 둘어가면 

웃하면 

쿠데껴가 

?분어추지 

된다. 그리고 이 

약 I 주옐 

01 것울 

보i오플윤 그러면 흘려냐온마. 줄
 

품
 

‘ 물야 빨건 지나면 

나푸 

장o} 

그러고선 

규L 너171 궐· 
딴
 騎

알게 

주멍을 

것을 하는 

뜯.어내고 

있구t+ 

빡쟁이플 

쿠례 71가 

메리의 

머리휴에 

로
 

이
1
 

, 

• 

챙
 

마
 

꼬
 
낸
 

굶어셔 아이플이 .r 배아프라 j 깜둥이 가연 져하도에 앞의‘ 써율역 

것이 풀여놓윤 포스타률 있는 앉아 남아 눔만 있는떼， 사켈윤 

이북놓3t-블.우리 있는 우리 눈앞에 아니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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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훌 갈이 이 어 발윤 。l북쏟포 아。l ‘뜰，. : 쿠데 지 가 파빼고 았는 이북()}Òl괄 

울 그혀 놓으면 매우 앙정쩍이 훨 것이마‘ 1 

쿠떠1 71 똘 와내추면 주떼기 7~ 핑장혀 자라 있어 끔찍해서 눈E드.n. 

‘는 활수 없지만 품한에서는 이것율 보홈으로 여건닥. 뭐 r 웅당 피 

7~ 흐료면 쿠펴1717t 있율 것 이마 ι 이 렐 정도로 생 각한다.‘ 

@학얀소에서 어 련01 에켜l 밥울 주껴냐 죽울 쑤어 줄 쳐어i 는 a f"IOJ 9 

깨월 정도훨 말뭇하는 어 런01 뜰도 누7~ 이 것올 주느냐 물￡별 빽에 

걸련 김일캠외 사진을 가리킬 정도로 굉장허 눈;i17~ 따료닥 .i 

김알성 야외 깐잔윷 차리켜야만 그것울 얻어 먹을 수 있닥 •• 

그러면 어린새 71- 손가학철올 하겠굽 누가 만들었느냐하멜 어린이외 

산받노둘이 그렇1\1 낸뜰겠다 • 쾌냐하띤 텍아소~II 7l서 팎카; 쉰l 라도 l건이 벅 겠 

씀 허가 위해서는 그렇 지1 7턴처야만 하:71 빼운φl마 • 

북한에는 집 집마다 검 일 성의 사진 01 랩에 걸펙 있마. 아챔에 

훌훌합 해어l 합윷 갖l斗 놓고 어머니가 「누가 1φ1 밥율 :추었니‘?iJ 

하고 물으면 그i 아이는 얼 어 나 벡 에 켈 란 김 앨 생 이 외 사장에 철 

올 하며 「감'_...tt 합니마. 감사합녀斗 j고 인사률 한다. 그.어머 니，-는! 어， 

련애카 철융 하고 요연 옆에 앉혀 놓고 그 l훈 벌을 r 먹이는 것이;， 1'; 

아내고 r 녀혹l 진찌 아배 ~17t .한F냐」고 묶탄+.. 그려，면， 그 1 차?l 카 

방술칼율 블마말고 일어냐서 김멜성때1711 _또 철윤 하r헨서 캠밀생l 가 진차 1 

아버지 라끄 한다. 이 광경울 본 二1.의 아배，~l 도， 그 Pl-이률 잘 

한다고 품울 륙룩 투둘져 주、곰 한마. 

‘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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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· 驚댐藏場어l 서 의 5휠制 f행後 

그이후 냐는 驚댐鍵揚￡로 보내쳤마. 그꽃에서 내기· 한 알윤 

지게치고， 밀하고 밖에 마가서 나우 빼어요.It， 촬베고 모심고 김머l 

는 일여었마. 그 당시 낫에 베안 홈집이 아켜도 내손어 28 굽 

데나 냥아았 4. 그곳에 처음가니까 지게괄 춘었는데 그.;<}거l 에도 

계급이 었였다. 罪플 많이 :;(1 온 사랍윤 철좁아 15Q kg이냐 뜰 

어칼 수 있는 흔 잘풍이교 그 마음-òJJ 罪j뭘가 ￡굽 렐한 사랍윤 

100 kg ，、 그리고 빨갱이뜰윤 50 ~g청도의 조그만 철홈이 텔련것율 

져J1 닥녀.Il. 있었다. 

북한에서는 펌想數育율 위해서 율議를 대단혀 많이 하는데 율議훌 

하러 가셔 엉 냉이에 흙이 안 품도똑 돌이 라도 깔고 얹올라.jl 띤 

-높분자리 좋아한다고 「부르촉아 j 思想、파 自법主義思想에 젖어있다고 

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 피와 땅윷 -빨아먹는 反動根性이 있고 

Or켜도 자신의 훌흩률 꽃뉘우~1 고 있닥고하여 빼리기빼뭄에 벤 I당에 

앉아야만 한다. 그리 고 당해보지 않운 사랍은 모를 일이 있는때 

일올 할 빼에는 칙개둬에다 만동아우개라는 명활을 말고
 마녀는뎌I 

그것이 그렇게 챙피할 수가 없었다. 그래써 고、으l 로 옛것 처렴 

하지 끊으펴고 ‘챔율 지고 지 냐카다가 냐우냐 빽에다 tJl 뼈베 리면 

써 풀띤 밤이 찢 어지 거나 벌어져 냐7r는 경우가 있는뎌l 이빼는 

뎌 크게 써 불언마. 

봐라a서 그것율 안랄Jl 마낼래야 얀달Jl 닥날 수 없마. 그리고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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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韓에셔는 빨밥옳 이 밥이라고 하는펴l 都짧훌훌훌홉 뻐-뇨級만 이 합율 

벽으며‘ 이둘이 이밥올 먹는배 대해 北聊사랍뜰옴 아쭈도. 불명율 

하지 않는마. ::z. ^~밥둘윤 ·용량 i 」 이 밥울 벅어야 판다고 생각한다. 

왜 냐하면 北韓올 꺼지 도 없끄 빼빼精홈.i.. .. : 없몫 j 좋윤 셔.J~~ 훌 

만둘71 위해서 그 ..(}렘?뜰촌파와 뺨출 !J 훌혔.íl.: .Æ ~~껴빼 1 부￡률 

율 회쟁시키면써까혜‘ 解放울 위해 ’왜놈파 싹i묶는 동:얀 윷쩍고 j 굶 

추리고， 고생했으니까 그 대 7}포 그 ^t합률은 찰 먹어야 j I 한막는 

사상율 추입시키기 빼품이다. 따파서 北韓훔年률이 ι ’쩌놈옳윤 f 

무엿빼품에 ö1 밥올 벽어야 되느냐 階級抗슐7}- 아 i제냐 이랬켜씌 

생 각옳 할 수7t 없다 • 아니 오히 려 그련 생.‘깎?울 뭇하꺼l ‘ 만훌어 

져 있r:-+ • 그래서 용당 . 그둘윤 이 방·율 백어야 훨다고'，' 생각율 

하는 1 것이마 i 그러면서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씬챔율 하껴l 되는 

것이마 i 냐자씌l도 北韓에서는 階級이 없는;삼율인줍 알았마. 그 

려Jl. 그이하의 사랍둘‘윤 모두 욱수수밥울 먹는닥 i 北輔어l써는. 男

女팽풍권율 실시하여 女子에거l 일올 λl 켜빌는떼 쩡말 ?무엽게 시갖l 

고 왜마 • 혔女 7~ 하는 엘외 양윷 똑찰 01 ‘ 都觸制훌훌 켈시하여 짐 

쉽t;(1 는 경우어|는· 하받에I 1-판 500 kg 울 져써 -날라야만이 600: 9 와 식 량을 

배굽밤는닥. 또한v 北韓에는 꺼l 랩을 안’칸 아가써률ör 많윤떼1 ' 그 

理由는 :;t)캡윷 7t면 ‘혔子에껴 빨뀐 」부차껴 띤 식주이기 혜품에 

300 강의 1 배굽밖에 배당되지 않으냐 시 캡옳 안간 아자써율、윤 세대 

주인 냥자와 마찬가지로 600 9 외 배 굽울 밭?l 빼 품이다. 그패셔 

많윤 아 7}- 써률이 시캡율 얀7t려고 한닥. 남훨에게 시핍올 7t 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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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는떼 먹에야 벌어서 아녀’.l1. 자기 7t 것투 벌어요는 남훨이 었~~ 

시집안7t 

되어도 시캡 

멸을 

쩍어칙녀까 

.:z.래서 ! 셔촌대여섯 살이 

이 벌계 해서 여성들에껴l 

컨 J혹마 빼풍량이 ~I캡 7t기、 ;+것 도 ::1-내마 마 

먹자는 쑥1생이마. ‘ 

여자률이 ，"，핑참홉1 

배폴펴‘ 

안 7~는 

고 

명야로 기릎격l 

않닥. 

안악야란 꿋윤 핑장허 휴히 

율 

시켜먹는떼 

아 7~써똘 ·함경도 

우스운 i 것윤 

연기 에 가연 대쑤폼 01 많~1 생산되는메 짤~，l 셔 

많었는때l 좋아략는 ，사합률이 

훌훌漸i홉에 당하였닥. 

놓고 떼려마 아가써둡울 

댐由 l뭘想율? 

축출뒤져냐 ; 찢퓨u 올 

모후는 i 무씩챔。1. 

마 

빼 냐하띤I " 활鷹遭사랑용 

~l 율윤 1 ‘反훨1~풀、촬려 

이마 ·μ .' 

R훨훌홉~i훨.AJ'i 아무것도 대i 

한마머 千里馬풀動윤 시켰마·’ 千里馬￡훌훌b율 살꺼l 하면껴 추어 캡괄 

물.ll.， ~1 J1. 

웰올 하자는-것야마-; 

시키녀까-아무것도 

운동으로 

요
르
 

둠
-

Lr 

써
 

뛰
 

가
 

-
아
 

이 고， 안고， 것촬 져묘 7t 먼 말해l서 로 

추배 많훈 서 ;짧?윤? λl 깐에 

야 .끄， ;tl.고， 

그. 

o}-차써 둘이 라 !L료는 밑플 주!발 i셔 

때} 밀。1 안간아7t써률이 했는지 샤집도 쉽하게 얼마냐 해~l 운동울 

빼품에 金日成이’ 많기 경우가 훗낳는 차도 

할략 ‘ 쳐 ; 베 버·곤 

찌래서 

기 르면 뭘性英雄蘇물훌 추는해l 이 칭호훌 받은 

애률. 

마섯，여상 낳아서 

;~l 캡플‘ 

는 얘기폴 

돼 7 월 30 웰이 公布펀 男女~훨훌權法令φl .;(~행용 핑창한해우훌 밭!논봐· 

이률 北韓쫓빼언떼도 마니는것이 웃업고 쑥용도 천。l 쑤혹빼써 면 

파￠훌훌女性 되혀고 母뾰英雄이 .:z.래서 에체는 카웬감까‘)(1"' 냐누어품다. 

갖마 홈t9!所에 낳아서 애폴 많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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맡져 .놓「으면 쿠베기 7} 마 파벽￡니까 자란 수가 없마. 그련떼 

몇명이 f풀性英雄緣쯤콸 받았느냐하면 내 7} 알기에는 13 명이다. 

마섯이상，낳아서 기를 사랍이 13 명밖에 안판마는 01 야기 7} 된다.-

말하자면 자기 #力에 맞지않는 힘든 앨율 하기 빼운에 애 71 플 

낳율 수가 없고 써기 훌 낳을려고 t 해도 시집 71-기선에 멜이 빠졌-으 

니까 애기활 낳올 수가 없는 것이다. 그리고 都市외 뽕性과 鍵

村외 女性이 結婚올 할 경우에 都市의 男랩에게 웅당히 시접올 

가야되는데 그렬수가 없다. 왜냐하면 첸쟁준나l 률위해서 都市A口촬 

固定까l‘켜 놓았는데 그 女性야 都퍼어l 7}서 거주하면 A 口가 놓어 

냐가 빼문썩| 移住許可가 얀펀녀.말하.~l면 전쟁。l 얼어냐면 먼저 都市가 파 

괴되는떠l 도시에 A 口가 많을 경우 인명파해플 많이 내묘로 천쟁 

흙 할 사랍과 後方톨흙業올 할 λ} 랍도 줄어환으로 都市에 A 口블 

접풍시키、~l 않고 分散시키고 있다. 짜라서 都市외 폈子 7} 擬村외 

女子와 結婚했을 경우에는 훨~市외 男子7} 女子촬 따라7}야 되는례 

女子빡라 가기에는 그패도 場子로셔외 자좀심이 있기 빼뭄에 쳐용 

에는 찰 가지않는마. 그러마 대개 3 ""'J 4 년이 져나 서른대여섯 

살 먹게되면 어쩔 수 없이 맺女 7r 함께 살께되고 그째는 도저체 

애기폴 많이 낳윷 수가 없마. 35 세가 ·쩌나가지고 애기폴 낳는 

마고 해도 둘셋 밖에 머 낳겠는7} ? 그러 니까 母性:횟雄範쯤발71 

는 거외 불가능하게훨마. 냐는 韓固에 와서 채마있는 것율 많이 

보았마 •. 쫓A大융훌 보면 수영복 하냐만 입Jl "it풍앞에셔 재고 

나요는혜l 그것울 보았괄빼 청말 행복스럽쿠냐 이첫이 바로 自由로쿠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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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느껴지는뎌l 北韓에셔는 美A이 그런것이 아니마. 날씬하고 

、 예 쁘게 생 긴것 이 棄Aol 아니고 카는 3뷰}도 팬찮고， 눔이 하냐 없 어도 

괜찮으며 마리률 켈어도 상판없마. 요켜 美A외 에l 결운 60 kg 

이상 체 i중이 꽉어야하고 365 알 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출근해서 

일올 할수 있는 여자， 그리고 ;;t)계풀 지면 지기I 가 ·즙에 딱 붙어 

7~ ;;t)5l. 1 00 kg 울 져도 혼둘려지 않고 달려켈 수 있는 여자촬 말 

한마. 오로~) 北韓에서 외 美외 칙도는 ''í.J 動力혈이I斗. 韓固외 美A과 

北韓의 美A윤 너무 마르마. 만약 北韓외 美A파 韓固의 美A

올 님l 교한다고 하면 참. 재미있을 것이다‘ 

아물듣 北韓에서는 얼찰하는 자랍이 無총件 -美A이 다. ￡ξ 韓固

외 女性운 職樓여 성 이 라도 出塵休뼈7~ 있￡ 냐 북한의 여 성 뜰·윤 

애기률 가;;t)연 塵後休뭘‘도 가철 수가 없닥. 休願의 규정이 

없올 뿐만 아니라 알을 안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 7) 빼뭄이다. 

그래서 출근하칙 발라고해도 나오는 것이다. 내 7t 강제 노동울 

당하여 옥수수 발에셔 김율 매고있윷 빼 밭고랑에서 애가플 

낳아’ 혹l 마에 싹7}-지고 나오는 부안둘올 보곤 하였닥. 

。R 기흩 7t 져도 냐.7r 셔 험푼 알올 해야 하니까 핑장허 배가 

고프여 기 움이 없는례도 일올 해야 하녀 까 지거l 롤 져야하고 ;;tl 계 

롤 지아가 념어;;tl 면 流童올 해배리는 일이 많다. 따라서 엄씌l슐 

혜 도 체 대 로 꾀한l 붓하는 경 우 7t 않마 , 

北韓훌훌~외 하루외 옐과는 아챔에는 새벡에 띤어냐셔 새벽벨보기 

움동， 국안먹기 옮동율 하고 낮에는· 이고， ;;t)고， 해기운동， 統-합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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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量動1 ， 戰略주·버녀차기운똥， 천삽뜨고 허리팩 71 운동둥 이루 말할 수 없 

(J1 i뿔빼이 않마 • 이 폐 한 i댈動。11 20 7}~1 냐 펀.다 • 그외 에도 

열둔바닥파기 운돔과 져 댁에 달보기 운동·이 있는펴l 죠·굽씩만; 설명해 

보;겠 다. 北韓에 있는 흥남껄소닙l 료공장에서는 사실 꾀l 료?활 생싼 

하지 않고- 전쟁줌1:11 률 위하여 눔수물자를 생 산하고 있다. 님l 료 

플 생산하지 않는 이유환 金日 l파이는 다읍파갈이 말하고 있다. 

「 日 뺨時代에 日本놈둡이 우리곡식윤 보다 많이 착취해가 71 위해서 

많이 생 산할려 고 化풍Jje!해뜰 너 무 많이 사용했71 빼 붐에 땅이 산 

화되 었고 야 산화된 

머욱 냐뻐}져 · 수확이 

땅에 화학1:1)료룹 계속해서 사용하면 땅이 

벨어 ~1 니까 화학 ~I 료촬 사용하는 대신 자급너l 

료냐 개로작업윷 해서 딴을 개량하라 j 는 것 이약. 01 련연고로 

‘웰두바닥파가운동파 새빽벨보71 운동꼴 하거l되었는데 북한 사람둘윤 

방윷 먹 ~1 뭇하니까 사설 퇴 1:1 1 플 많이 생 산할 수가 없고 7r 축도 

개인외 가정에 71 프는 것이 아니고 단 빼앗아다 한끗앤l 접합꼴 j 

시커놓고 /기료는더l 찰댁이 ;(1 뭇했으니까 소갈윤 것도 뱉 두어 01 광 
-_.-‘---“--‘------.-._---.-“-_........:...-__ .. _-

만 갈면 념어·져서 알어나지 꽃한다. 그러 녀 자굽벼료를 , 많이 ·생 

산할· 수가 없으나까 새 벽에 밖에 \..t 7} 서 개똥， 쇠똥을 줍늪 쏘풍 

올· 하는뎌1 01 것。l 새빽벨뀔기 운동01 마. 따라서 새 빽별보71 운동윤 

도시 에 서 하는 것이 r 아녀교 농촌에서 만 3 한마. ‘ 새 백 펠보기 꼼품-이 

끊냐면 아챔에 출근·하기 천어l 추운것울 져-울에 달게되고 그?빼 그. 

딸꽤 계획량에셔 부폭한 사랍윤 100 웬벨이촬 할 경우어1 : .30 웬-윤 

보상해야 한다. 그래 써 새 빽렌보겨?‘푼꼼을 1 히.~l 말라고해노 냐하꺼l 

'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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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어있바. 그래고 국안먹 71 운품윤 평양방켜공장에서 제알먼쳐 

시작되 었는데 이것올 생각해、 l싼 아가써는 아픔이‘ 김마숙이며 斗이 

는‘ 3 6 ..41) 룩 二짧英雄야마. 제마가 키는 1 50 cm정도띤다l 맹댐하고 

핑장혀 뭇생 겼마. 그러 냐 북한에셔 는 멜풍자는 美!^이마. 이 

아 71-씨는 명양맙켜 공장외 5 ， 000 명의 여공둘이 하루에 10 붐씩 

뻔소어1 71-면 50 ， 000 分의 時閒외 소님l 되는데 이 時t펴에 ;천올 짜 

-띤 統一이 된후에 펠뱃운 남한뚱표에게 웃괄 줄수도 있는더1 '국·을 

백찌되면 자연허 소변.보려 71-는 |많 t웹이 않아지 i묘로 국괄 깐l 지많자 

는 것이 국안、먹거운품이마. 그래셔 국올 웃먹게 하고 있;략. 변 

소에 한벤만 깝다 오따라도 그만한 천율 하는떠l 국쓸 한二L홀 벅 

￡면 세벤정도 변소에 캉다와야 되니까， 균윷 안먹으면 멸마냐 

愛웹월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마‘ 

이렇게해서 시‘작권 국만먹기운동운 농·혼으로 쩨져 농촌에서도 

국안먹기울동을 하고있다. 북한사랍뜰-은 아챔에늪 국안먹 71 운동， 

낮에는 열두바닥파거운풍파 .Ã]..IL , 이고， 안고， 뛰기움품·을 한마. 

웰두바닥봐71운동-올 할빼에는 져녁울올 갖다 놓고 ‘한짐질빼마다 달아 

셔 하루의 알 한 량올 평가한다. 그리고 말야 끝나면 하부외 

넙 i懷꿇파比較하여 하루에 I .웬벨야 하는 사랍， 50 선벨이 하는 

~t밥으로 나누어 Ãl는데 女子플운 하루애 보홈 50 천밖에 벌지 

r뭇한마. 그리교 또 밥울 벅윷 빼에는 밥표~1 가 있는떠l 이것윤 

옐-활 한 향에 외히l 결정되며 야것도 7 춤굽까지 있마. 농민들윤 

다l 개 s 級에셔 3 級사이에 해당펴며 女性촬윤 3 級정도언뎌| 이 3 

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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級윤 보홈 축·윷 먹는다. 자기 밀한만픔 백어야 혜는쩌l 방꼴 벅 

윷 정도외 일을 꽃했기· 빼품에 죽올 J 먹어야 도}는 것이닥. 그러 

냐 뿔子는 아무래도 일윷 많이 하녀 까 맙올 먹거l 펀다. 그렌더l 

북한에서도 夫觸間에는 그래도 情이 있는 것 깜다. 훌뿔해에는 

/쭉 마추 앉아서 먹는떼 남면윤 슬슬 옆.사랍-둡의 눔쳐룹 보마 7]-

남이 안보면낭， .. ，;.(~거의 방쥔- 재 벨리 펴서 - 자71 아내외 숙 그릇에 마 

넣어주는 경 우7t 있는떼 그것이 , 만약 발각이 될 경우에는 남떤도 

J 이 흩날부터 축꼴 먹어야 한다. 그러 니 까 Att체의 情이 라는 것 

이 있을래야 있올 수가 없다. 

이런 상황에서 잘고 싶어서 사·는것이 아니고 목숨야 붙어았으니 

까 살아가는 질정이마， 그러띤 모두 자살이라도 해버리 ~l 왜 : 

사느냐? 고 하겠지만 자셀올 하펴|해도 할、 수카 없마. 얀약 한 

~~란이 자잘꼴 하면 그 ~}합01 자살한더l 는 그- 만딴 이유가 있다 

고 하여 反動갯출 했마듣71- 간첩과 접션을 했마푼7r， 무슨 잘웃이 

있어서 그것이 발견되면 아무래도 시·형을 당하게 도}였으냐까 과쌀 

을· 했마고 • 누명괄 씌 위 그 가족찰이 ’피해·폴 업게 된마. 이 래서 

북한 사랍들윤 자쌀율 할 사-규죠;차 없마 • 

-.~6-



ι4 

6. 北 轉 願 出

휴천선 부근에서 일올 하러 냐갤 빼는 출괄 셔셔 쇠사슬에 

묶여 7~~1 .:u 냐간다. 냐깐빼는 초소에셔 누쿠누쿠가 냐갔는~l 캠 

열올 하며， 작업장에서는 쇠사슬올 풀어 놓고 t갚윷 시커면서 도 

보초렐 세 우는데 왜 보초릎 세쑤느냐고 .폴올 양이 연 南·輔에서- 납~1 

해 칼까 봐져 떼l 록 反動이지 만 1 보호돼 주기 뛰해서 보，초뜰 선 

마는 -얘기플 해주애서 고맙게 생각했마. 

이 렇게 멜꼴 하딴세 냐는 太韓段圖放送-을 찰을· 수 7t 있었4. 

처음에는 다 섞어 짜짚 나라라고 생각괄 했기빼품에 아우 것도 

귀담아 늪지 않였다. 북한에서는 천투어l 냐 7t는 커붐으로 눔 7~ 

같푼 것 꼴r 부르는뎌l 대 한만국에 서 들려 오는 노래 는 폭한갑이 학 

- 딱하고 오차냐는 노래 가 아니여서 넙-한사랑들은 배 불리 벅 지 붓 

‘폐서 71.원l 없어서 :::L렐꾼냐하li 생J협낸는뎌t uJ-공li풀에l 젤핵약 선천 하는 .것 올 

둘었마 • 냐는 결핵올 앓.므 면 대대 손손 망하는 1웹 인쏠 알았고 

환자는 감픔해야 되는 줄 알았기 빼운에 이 상하케 생 각하고 있 

면 차에 13 년 만에 냐의 돕생 에 게 서 펀지 가 왔다. 동생 윤 함경 

북도에 갔다가 결핵에 결해， 황·해도의 결핵수용소에 껴려되어 있 

마고 했‘냐. 그 펀지 률 밭으니 까 ·蘭합에 결핵약이 있나면 방송 

생각이 났고 동생을 데긍I .u. 념어 가면 ·살렬 수 있촬젓 갈아 

대한만국에 냄어 옳 결심을 했다. 

그려냐 北韓애셔는 마옴대 로 旅行도 헬 수7} 없마. 여행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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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경북도로 가연서 발굽반아 期I펴의 냐도 평양윷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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냐는 9평妹외 여없째마. 내 7r 념에온 다옵에 요빠슐운 「까l 빼l 리 

아 」로 마불쉰려 갔마고 둡었닥. 

어머 니와 혜어져 평양에 올 냐는 탈출할 빼 동생 에계 추려고 

고문 츄A흘 하냐 버 샀마 • 그것율 감추어 가지고 철원 까지 

오면서 동생을 빼 내오기 위해셔 동생이 있는、 수용소에 어머니 7~ 

졸아 71-겼다고 거짓 전보를 쳤다. 電報흡 ~1 4L 첼원에 노착하여 

20 여일윷 71 다려도 동생윤 요~1 않였마. 그러던 8.뭘 어느날 

쳐벅 ?시쯤 둬었을 혜. 깎캄한 밖에셔 누가 냐플 찾갤래 냐71-

보니까 동생이 와 있었따. 

동쟁에게 약 500 m 빨어진 임진강7r에 냐가 있으라고 했다. 그 

끼 리고 냐는 親l터둘에게 내카 앓고 있던. 심장명 빼품어l 주사 맞으 

러 간마는 핑계풀 대고 재홈에마- 봐묻어 두었던 고무 츄..!!플 파 

7l- ~1 고 동생이 기다리는· 임진강으로 냐좌다.、 

동생윤 벨리 J 요려고 했으 냐 곧 보-내주지 않아서 늦었다늄 이야 

71 와 병웰외 실험대상」프로 뽑혔다고 말했마. 그래서 3 앨동안의 

휴가훌 얻올 수 있 었고‘. 4 일책l 막는날 12 시까지 명 양 안만명원 

에 카셔 奏麗화훌이 되어야 히는데， 살험대에서 7}슴폴 찢껴 줍올 

수 없마고 하면서 당장 地홉훌훌 밟아 죽는 한이 있어도 좋￡니 、

아무베냐 가자고 했다. 

그래서 동생과 함께 냥쭉걷로 오기룩 똘이셔 묻거l 결삼，울 ，하고 

고푸 휴.브-에마 바럽-울 넣었다. ‘동생과 냐는 바랍율 넣용 츄」호폴 

하냐섹 낀 후에 서로 멸어;cl ~1 않게 허리에마 출옳 밸 후에 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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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갈이 쏟아지는 엽진강에 뜰어갔냐. 그려1.f 물찰이 너무 셰어서 줄 )1 

끊어져 동생과 멸어져 배 렸마， 냐는 혼자서 ~l-흘윷 쩨 내려 왔으 

냐 대 한만국이 아니었다. 얼마냐 윌>~l 차고 물결이 세 었는~1 , 웃 

윤 마 찢어 ~l 고 몸윤 상처푸성억인더I마 신윤 뺏쳐져 냐카고 그 

꼴이 이 루 말 할 수 없 이 되 었마 • 

그런 콸로 육'~I 에 겨 어올라 오녀 기운도 없고 힘도‘ 없는데 

그만 북피굽에게 늪켜 배 렸다 • 뒤에서 는 다쿠~1 고 산 꼭배 71 에서 · 

는 아켜 살아서 깐마고 고함~l 면셔 사격 꼴 해 왔다. 아불사 아직 

도. 북한이 쿠냐 하고 마Al 긴장하게 되 었닥 • 
‘ .• 

총앞이 심하거l 벨에 ~1 면 엎-드랬다71- 사격이 좀 중~I 되띤 다시 

가판 했닥. 그러면 Æ 살아서 긴다고 꼭대기에서 소리흘 ~1 료고 

도 샤격율 했마. 

그러마가 갑자기 뛰플 롤아마 보고 주위룰 알펴보니 임진강을 샤 

이에 투고 내 7}- 이쪽으로 온 것울 왈였다. 

그빼 냐는 고무츄브률 베리고 앞율 보니까 내무카 우성하였오며 
:- ’ 

가시 밥이 있 었는례 마음‘~.~-순간에는 이 앙하게 큰 길이 눔에 보였마. 

r 야! 져것이 냥한걸이로쿠냐.J 이제는 -‘총알 ()l 마리에 /맞머라도 

-냥쭉에는 약도 많마고 하니까 살수 있·겠쿠나 생각하고 뛰어왔마. 

한참 해었는베 .옐마냐 해었는지 1 백란간 목이 타울라오더니 정신 

이 녔마‘ 머욱 똑똑허 정 AJ윷 차려보니까 이상하게도 내 71-

벡량 밀에 빨어져 있었마. 내가 벼랑울 킬로 찰웃 보고 해었 

련 폭양이다. .::z. 뼈량이 걸로 눈에 어 렸는;() 하냐넙껴l 셔 거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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켜 
<I웰어셨던 밀.~파 벼랑 결국 했는ÃI 인‘뚱-훌 산마고 옐어져야 

‘ 이 다. 

벌어 업숲이 벽]므펴고 하니까 입이‘ 야상했다. 풀을 타셔 쭉이 

하 먹어야 그래도 있었닥. 부-려함 다 너댈너댈히-고 져서 

마~l .n ￡ε 
p 꼴율 먹었약. 불융 있는 아무례나· 장마로 니까 

~l 깎했 7171 .!L 그례서 있었다. 수 

끄여 

차펄 정 11.슬· 제배로 냐니까 

마. 

것울 

주어. 휴천선윷 

껏이다. 

없었으며 육칙 에 

두 i꾀워 줍는 있 I斗띤 

철저-하게 

것이 金日뼈에커l 감사하는 

걸러 

냐는 지.금 

~l 켜 

있었다는 

올라와 

수 

많을·’수가 

추!.d고 굽~t판련-을 

대 한·띤국쩌l 살아서 올 

속에 지뢰 7} : 1그렇게 

냐부촬 

않거l 하지 

념어 

강뭘· 

‘ 

훌
 

‘’키 어 

냥 ·’ l북윷 ‘가래 Ãl 웃하고 

지뢰룹 파 

꽃했나롤 알아보~ 71 

없는 있는가 ~l 뢰가 밑에 땅 카Ãr고 

갔;바 i - iE 

꺾어 며l 도 

方I회 

.!!였마 • 

앞iE:포i 

빼에논끼;껴l 뢰푸역에 늘어 7r써 

쩔려 」보띤서 

캅지 훗할 

카 
’ 
오
 
묘
 

워해서 오 Ãl 
n 

빨
 

? 빈
 켜
 ι

 

칙
 

예
깨
 

쪽
 
‘ 

남
 

마
 

Fi 

-
-
-
여
싸
 

가
 l 

뢰
 

안
 
-
지
 

쪽
 

북
 
한
 

북
·
 

아칙 z:.. 
ï 

패}보면 

초소까~l 

‘ 
、~ ‘ 

·결국윤 국눔 • t 7 알 도학했 벼
l
 

· 
가
 

해
 

마
 

q
날
 

오
겉
 굳
 

랬
’
 
국
 

아추 ”
함
 

。
렇
、
 

, 

밴
』
 

갖
 

한
 

세
에
 

너무· 했는데 생각을 우셉게 

왔-울빼 에도 까져 밀에 소
 

-
죠
 

마
 

‘ 

었
 

「
파
 

주
 
국
 

는
 

‘ 

-
낸
 ‘
빼
 
떼
 

벼
”
 
펴
단
 

·
‘
그
 

다
 
차E
 

동얀 

봐셔 북피굳안일까 

그래셔 웃했다. 」흙르지 감헤 

말 

배운대 

먹어셔 

북한에써 

밀 7r환맘 

와서 밑에 

썩어빠진-

초소 

~1-란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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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-빨려 붓하고 썩에 빠진 세 상이라 썩어빠갔 슈행카만 쑤」를다고 

배웠는례 마챔 초소 쭉채기에써 부료는 노래가 퓨행 7} 였매- -, 

.그래 셔 대 한민국인 것율 알였.므 tf 한 7}~1 만 가~1 ..Jl는 완젠히 밑에 

~I ~I 않던차에 장교 7}- 부하롤 부료는뎌1 r 야/야/}하고 부료는 젓율 

듣고서 대 한만국 눔언안 것율 머움 확혈허 알었다. 

그빼야 픈소리，로 f 피뢰굽 아쩌써 .1 J 라고 맘 불헥댔닥 i 얼 

마냐 철저하게 교육을 발였으면 대한만국 국굳이란 것도 올랐고 

피뢰굳이 호칭 안줄맘-- 알았겠 는가? 

그렇껴l 부르니짜 꼭배기에서 살아 왔쿠냐 하띤서 、춤추는 것 갈 

이 막 날뛰는 소리 7} -둘렸마. 그것 을 보고서 져 놈둘윤 정 말로 

야매하푸나 살아써 용 북한사랍울 보니 죽앨 수 있는 기회흩 

갖게되었마고 좋아 날뛰는쿠냐 I 하는 생각이 들어 막 울었냐. 울 

고 있￡니까 한 장교가 내려 와서 그쪽윤 ~1 뢰 밭이니까 이쪽」프로 롤 

아요라고 했마. 그러 냐 그률야 오라고 해도 치운이 없어서 격훌 

수 카 없었마. 이육고 그 굳언이 줍아.2-머니 우엇융 7}쳤느냐고 

풀었다. 아무것도 안갖었마고 하나짜 품아 앉￡라고 했다. 그 

굽안이 옆에와서 만져보머니 「 아무 것도 없쿠만 」 하변서 7}자고 

했다. 

그러 냐 긴장이 풀리고 7 일동안 백지 웃한 허 71 카 껍·쳐 도저 허 

웃 7}겠마고 하니까 냐롤 안고서 -국굽 초소짜~I 7~서 쳐l 중올 

달아 주었는례 38 k9이업마. 그리 ,:il 펠j.루게 률 단 후에 커마란 

풀용어l 냐훌 빠Ei혀 배 렸마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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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렌페 나는 그꿋에다 해}또려서 쭉이려고 하는 줍만 알고 울면 

서 알려달라고 애갤했다. 

:J.빼 냐는 。l 련 이야기훌 했따 •. r 벨갱이 보다 너희 71- 뎌 악 

철이다. 북한에서 반동율 죽밀빼어l 창..2，.，5;. 쩔러서 30 품 야내에 

좁아는데 너회는 물어l 다가 넣어두고 굶져서 줍멜려는 것이 아니냐 j 

고 했머녀 「알벌려고 약똘에 소독올 시키는데도 줍이는 줄후 안 

마 」연서 웃어댔마. 

그빼야 ‘ 내몸·올 잘펴보니 온몸이 냐 뱃 껴져서 피 7]- 냐요는 것이 

아니라 ·물이 켈질 떨어 ~1 고 몸뚱아리는 장쳐투성 이 었다. 

그 다용에 차롤 타고 철웬 부근의 某處흩B隊에 도칙·하여 어 느 

큰 집에 둘어가니 식탁꼴 하냐 갖닥놓고 냐활 회천의자에 웰혀놓 

머녀 배 71- 뛰씌냐온 사랍01 . 이북에서 ..(]-훌괄 먹어도 남을 정도의 

밥과 숫가략흘 두개씩이냐 갖고 들어 왔다. 그는 내 앞에 앉아서 

먹 3 라고 하는데 자세하 보니까 韓圖 사랍이 아니었다 i 냐는 

이 북에 있을혜 김일성이만 배가 나오고 그 외의 마릎 ..(1.땀은 
• ‘ “ ‘ • 

배가 안냐오는 줍만 알았기 빼뭄이마. 냐풍에 알고꼬니 그붐이 

~r 만강이었마. 한국 Ä}랍물운 벅지 뭇했￡냐까 물롤 배도 훌쭉한 

좋 알았는더l 배 71 냐온 샤함을 보니 우리냐과에 와서 우리냐라 

사랍의 피활 빨아먹는 멜본 해껴 안줄로 알였다. 그패셔 「여기 

있는 커/、 .s:.두 패먹고 배터져 춤으.라 」 고 .ïl.함율 쳤마. 그는 

나외 고함소리흩 듣머니 허해 웃￡면 서r r ’며 철윤 굶었윷 웬례 .:L 
‘‘ t ‘ . 

;형 게 소려 ~1 는 것울보니 멜갱이는 정 말 악훨01 ~ J 하연서 『약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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넣 ~I '않았￡니 냐 먹는대로 우선 밥이냐 벅으라 j 고 ‘랬9--

.::z.렌더l 냐는 이 북에서 ::J.빼까 ~l 한벤.5:.. 친쿠둘과도함께 밥 한 ::J. 

붓 갈이 먹어보~l 풍댔닥. 왜냐하면 양울 초굴 주기 빼물에 나 

먹기도 부족하여 도져히 천쿠하고 찰이 나누어 벅폴 수il- 없었련 

것이약. 

보.쳐렘 주수한 밥냄새률 밭ξ 녀까 먹고 짚어 견덜 수가 없었 

마‘ 그러나 냥‘쪽으포 오는 도·줍 허가률 채우려고 마래 매루둠올 

따셔 그냥 삼키마 보녀 그것이 묵에 풀어서 염씀이 생 져 도저허 

음식올 상컬 수가 없었마. 

냐는 처옴으로 폼에 풀어 있는 것괄 혜내달라고 애걸했마. 그 

래서 둠와 관한헤 가져 꺼내고 추사렐 셰대 맞였다. 그빼 주위활 

보니 10 여명의 여자들이 있 었닥 • 여자들윤 머 려흩. 높이 올런데 

다 7t 루죠률 빨량제 바르고 ，(J울 신었‘는데 그것이 ‘ 「 게다 j ‘ 확 

같이 보여 일본 여자들안 줄 알였마. 

쳐읍에 여자-둡야 

것을 보였윷 며I . 

r D1 니 스커특 j 냐 어깨 71- 파진 웃융 업윤 

남한에 서는 웃감이 .모자라 입 ~l 뭇한다는 김 일 

성의 말이 꼭 맞는 줄 알였다. 

이북에서는 아가씨냐 아추머니둘이 웃윷 맞게 입.Ãl 않아서 젖 ol 

좀 불축하게 보이면 共훌훌-主鐘 도벅이 없는· 낸야 라고 내다 놓고 

비판율 시킨바. 

그럼 세 상에셔 와 보니 냐는 한국 여자가 도배채l 없다고. 느꼈 

닥. 그、렌베 이 여자률이 나어l 게 웃촬 업한냐고 굽-북 바~l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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쭉잘라셔 입혀고 밭에는 상처7} 알￡니까 수건올 감아서 군화활 

-il컸마. 눔인률으I 웃올 입 고 있으니까 장교률이 부안찰외 웃울 

7~져왔다. 갖고 온 웃윤 이 상하고 울굿불긋했고 신윤 높고 뾰쭉 

했cf .• 그빼， 냐는 日本낸이 입먼 웃올 입힌마는 생각이 둘어셔 옆에 

웃을 갖고 .오져도 뭇하게 했다. 

，;( 1 급도 생각하면 웃으운 것용 브라자률 보고 그것이 무슨 고품 
- ’ . 

도쿠인 캘로 생각하여 무서위 했던 알이마. 그빼 그것이 여성 률 

. 에재 팍 필요한 물건이고 돔￡로 사야 하는줄 알9l~ 면 많이 얻 

어 놓꼴 결 하는 생각이 든다. 

; .• ,;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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